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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ccupational stresses of steel manufacturing workers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an organized questionnaire composed of 40 

items. Three hypothesiz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researches. Empirical data surveyed from ones working in 

steel manufacturing jobs were collected and the in-depth statistical analyses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software 

were performed. Thes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xistence of occupational stress may cause to take place industrial accidents. 

Consequentially,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stress helps to promote the will to work, following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in working 

circumstance of steel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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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환경 

및 업무 조건 등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근

로자는 과도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업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직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관심사

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반응으로 

정의된다
1,2)
. 따라서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는 작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조직의 직

무 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일부 대기

업을 중심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이에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 결과 및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

많은 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는 사기저하, 

직무 불만족 및 낮은 조직 소속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결근 및 이직률의 증가 및 안전사고를 유

발할 가능성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4)
.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관련 문

헌을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직무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비교·검증한 연구 결과
5)
가 있다. 그

리고 선행 연구
6)
는 스트레스와 사고율 사이에 최고 80%까

지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

트레스와 사고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

구모델
7)
을 제안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

트레스는 심리적, 생리적 및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발

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결

근 사유가 됨을 연구하였고, 이로 인한 작업손실일수가 연 

10억일 정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8)
. 하지만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가

에 관한 연구 및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

책 방안을 고찰한 연구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산업

재해를 발생시킬 충분한 위험 요소이며, 이에 대한 스트

레스 요인 및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고, 총 40 

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철강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범용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철강 제조업 근로자가 직무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s)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된 해당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적 대책을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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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적 실증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 조

사 및 참고문헌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

설을 설정하였다. 이들 가설을 설문/조사할 수 있는 조직

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철강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전 본 연

구의 목적과 설문 시 유의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하게 하였다. 

수집된 실증적인 설문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철강 제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근로자를 중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2개의 철강 제조업 회사에 총 700여개의 설문지 중 680개

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622개의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최종 분석하였다.

2.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형 측정도

구는 43 문항으로 문항 개수 및 설문 내용이 다소 많은 문

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철강 제조업 현장에서 적절한 조

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장 적용성

이 용이한 단축형 측정도구를 채택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단

축형 설문지는 24문항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위

한 추가적인 16문항을 합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 중 직무 스트레스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로 분류된다
9)
.

① 직무요구: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

② 직무자율: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 가능성, 

직무수행 권한 등

③ 관계갈등: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

④ 직무 불안정: 구직기회, 고용 불안정성 등

⑤ 조직체계: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

⑥ 보상 부적절: 금전적 보상, 기대 부적합 등

⑦ 직장문화: 한국적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

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

직무 스트레스의 산출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 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9)
.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한 관련 자료도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3.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가 직무 환경에 대해 느끼는 주

관적인 자극으로, 근로자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

된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최근 30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신체적, 행동적,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직무 스트

레스는 낮은 업무수행과 직무 만족도 그리고 높은 결근과 

이직률을 초래한다고 한다
10)
.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

자의 신체적인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근로자의 

건강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11,12)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의 세부 원인으로 

직무요구>직무불안정>직무자율>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

장문화 순으로, 건설업 근로자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3)
. 한편 최근 많은 산업계에서는 직영

업체와 더불어 많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업무에 참여

하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의 불

안전성, 높은 노동 강도 및 불만족스러운 작업환경 등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3)
.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Ⅰ: 직무 스트레스는 7개의 항목 중 ｢직무요구｣에 의

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가설Ⅱ: 협력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직영업체 보다 

높을 것이다.

최근 들어,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직무 스

트레스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
14-17)

에 

의하면, 남성 근로자는 주로 역할 과부하에 의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대인관계, 가족-직장 

갈등,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성 등에 의해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철강제조업 근로자의 남녀 직무 스트레

스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Ⅲ: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Fig. 1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인자를 설정

한 연구모델을 보여준다.

3. 연구 결과

3.1. 설문지 대상자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학적 실증 분석에 앞서, 먼저설

문 대상자의 성별, 직군, 근무시간 및 근무연수를 분석

Fig. 1. Study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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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성향을 파악하였다. 

Table 1은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을 보여준다. 

남자가 91.6%로 570명, 여자의 경우 8.4%로 52명이 설문

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직군별 비교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직군구분은 72.5%인 451명이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

다. 사무직은 26.4%로 164명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는 작업 공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술

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응답 자는 1.0%인 6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Table 3은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보여준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다(62.9%). 그 다

음으로 10시간 이내가 23.3%, 12시간 이내가 11.1%로 조사

되었다.

끝으로,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Table 4에 정

리하였다. 근로자들의 현 직종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23.6%, 

15년 미만의 경우는 20.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20

년 미만의 경우는 9.3%, 30년 미만의 경우 4.0%, 30년 이상

의 경우 2.6%의 비율을 보인다. 무응답 자는 0.2 %로 1명

이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3.2. 실증 분석

유효한 622개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

증하고 철강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에 앞서 직무 스트

레스와 산업재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 중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62명 즉, 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Table 1. Gender of workers who participated in survey.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Man 570  91.6  91.6  91.6

Female  52  8.4  8.4 100.0

Total 622 100.0 100.0

Table 2. Occupational groups of workers who participated in survey.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Office job 164  26.4  26.6  26.6

Technical job 451  72.5  73.2  99.8

Missing  6  1.0

Total 622 100.0

 

Table 3. Duty hours of workers who participated in survey.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8 h 391  62.9  63.4  63.4

10 h 145  23.3  23.5  86.9

12 h  69  11.1  11.2  98.1

etc,  12  1.9  1.9 100.0

Missing  5  0.8

Total 622 100.0

무응답 비율이 25.9%로,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 인식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그리고 앞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

답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재해의 경

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복수선택). 그 중에서 협착이 23%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리한 동작이 18.2%(30건), 끼임

이 11.5%(19건)의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6). 높은 비율의 

협착과 무리한 동작에 의한 산업재해가 직무 스트레스로

부터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ontinuous service year of workers who participated in 

survey.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 5 years 147  23.6 23.7 23.7

 ≥ 5 years 91  14.6 14.7 38.3

< 15 years 129  20.8 20.8 59.1

≥ 15 years  31  5.0  5.0 64.1

< 20 years  58  9.3  9.3 73.4

≥ 20 years 124 19.9 20.0 93.4

< 30 years  25  4.0  4.0 97.4

≥ 30 years  16  2.6  2.6 100.0

Missing  1  0.2

Total 622 100.0

Table 5. Industrial accident occurrence due to occupational stress.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No 399  64.1  86.6  86.6

Yes  62  10.0  13.4 100.0

Missing 161 25.9

Total 622 100.0

Table 6. Accident causes due to occupational stress.

 Frequency Percent

Narrowness 38 23.0

Windingness  6 3.6

Caught between objects 19 11.5

Fall on the same level  4 2.4

Fall from heights 13 7.9

Strenuous movement 30 18.2

Struck by falling objects  7 4.2

Striking against moving objects 14 8.2

Electric shock  5 3.0

Collapse by external cause  1 0.6

Collapse by internal cause  1 0.6

Contact with heat or cold objects 10 6.1

Contact with harmful substances  6 3.6

Fire  4 2.4

Explosion  3 1.8

Overheating  3 1.8

etc.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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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ys for overcoming occupational stress.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622명 중 

직무 스트레스 집중관리대상
9)
(상위 25%)으로 판정된 인

원이 342명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체 55%에 해당하

는 값으로 철강 제조업 근로자는 비교적 높은 직무 스트

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였

다. 이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Fig. 2에 정리하였다. 철강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운동 및 피

로해소가 7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작업환경 관리(14.3%),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개

방(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무 스트

레스 해결 방안들을 활용함으로써 차후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직무 스트레스는 7개의 항목 중 ｢직무요구｣에 의해 가

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해 설

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Fig. 3은 철강 제조업 근로자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

스의 항목별 분류를 나타낸다. ‘직무요구’항목이 60%(총 

622명 중 373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근로자는 작업 

환경 중 시간적 압박, 과도한 업무, 책임감 및 직무부담 

등이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두 번째 순위가 ｢직무자율｣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직무자율은 작업의 능률 향상 및 동

기부여를 주어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두 번째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직무

수행권한이 오히려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좀더 자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결론적으로 가설 I은 채택되었다.

직영 및 협력 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직영 업체

의 직무 스트레스의 집중관리대상(상위 25%)은 53%로 나타

낸 반면, 협력 업체의 경우 73%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협력 업체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영 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보다 약 20%정도 높게 나타난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 직영 및 협력 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차

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여기서 

Fig. 3. Itemized occupational stresses that steel manufacturing wor-

kers experience.

귀무가설은 “협력업체와 직영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협력업체와 직

영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세웠다.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수준 0.05%의 유

의수준으로 검정할 때, 카이제곱 통계량은 26.038% 이고, 유

의확률은 0.000%이다. 따라서 유의확률 0.000%는 유의수

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협력

업체와 직영업체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있

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I는 채택 가능하다. 따

라서 직영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다 협력 업체에 근무하

는 사람이 더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는 남성 근로자 

중 직무 스트레스의 집중관리대상은 53%(총 570명 중 302

명)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56%(총 52명 중 

29명)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III, 즉 근로

자 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귀무가

설은 “남자와 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남자와 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세웠다.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수준 0.05%의 유의수준으로 검정할 때, 카이

제곱 통계량은 0.773% 이고 유의확률은 0.856% 이다. 따라

서 유의확률 0.856%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

설을 기각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직무 스트레

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가설 

III은 기각되었다.

4. 연구 고찰

앞 절에서는 철강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을 조사하였다. 철강 제조업의 업무 특성상 높은 직무 스

트레스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참고문헌
13,14,18) 

연구를 바탕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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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 ‘직무자율’ 및 ‘직무 불안정’ 등의 세 가지 측면

에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직무요구의 관리 방안으로는 시간적 압박을 줄여야 

한다. 시간적인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량에 대

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과도한 직무부담은 자연스레 직

무 스트레스로 전이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업무 보다

는 근로자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순환보직제도
13)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직무자율의 관리 방안으로는 직무수행의 권한을 정확

히 명시하여, 근로자가 본인 직무에 대한 자율성과 더불어 

책임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14)
. 또한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발휘되도록 적성검사를 통한 적정배치를 실시하고 

업무의 편중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직무 불안정의 관리 방안으로는 특히 일용직 및 계약

직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13)
. 실제로 이들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는 상

당할 것이다. 근로자 상호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8)
.

추가적으로, 작업 환경의 관리 방안으로는 소음, 진동, 온

도와 습도 등 부적합한 작업조건에 기인하여 근로자는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인자에 대해서

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전 관리체계를 마

련하여야 한다
14,18)

. 또한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방안이나 대

처 능력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근로자가 스스로가 사전에 직

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현대 사회의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다양한 직무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산업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철강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직무요구, 직무자율 및 직무 불안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해야 한다. 회사 내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 미연에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야 할 것이다. 특히, 주기적 면담 계획, 적정배치 및 순환

보직제도를 도입하고 일용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특

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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